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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요    약

연구배경

 문제해결 중심의 과학기술 역할 강조

  - 국가·사회적 문제 심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 삶의 질 제고,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과제에서 과학기술이 실질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 것에 대한 기대 증대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비전의 변화 

  - 난제해결 및 국가 전략적 중대형 연구개발 참여 등의 공공분야에서 공공성의 
재확인과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경향성이 유럽과 일본·대만 등에서 확산

  - 우리 정부는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출연연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출연연을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연구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할 계획

 기술 공급자 중심 R&D 한계 극복 위한 시민·사용자 참여형 R&D 부각

  -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수 전문가와 연구자 중심
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수요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량 활용 필요성 인식 

  - 시민의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적 해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과학(Citizen Science)’과 사용자주도형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Living Lab)’ 부각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사용자 참여형 R&D 혁신연구 동향에 대해 살
펴보고, 출연연의 참여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사용자 참여형 R&D 혁신의 등장 및 확산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수요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 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사용자가 직접 R&D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용자 참여형 R&D혁신
으로 진화

 기술개발의 혁신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리빙랩은 공공
연구부문, 대학, 민간, 시민 협력의 다양한 혁신 영역에서 주목받으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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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참여형 R&D 촉진의 정책적 배경  

사용자 중심의 혁신연구 방법, 리빙랩 도입 및 확산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을 의미하는 리빙랩은 사용자 주도형 R&D 혁신의 모델
로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사업에서 도입·확산되고 있음 

  - (중앙정부) 기술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사용자 관점에서 수용성을 확장
하기 위해 일부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리빙랩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국민생활연구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 사업」 등에 확대 반영 예정임

  -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현장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고, 실생활 기반의 스마트 시티, IoT 실증사업의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됨

  - (산업)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같은 사회경제조직의 참여 활발하나, 
기술역량 확보는 아직 미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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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특정 전공분야나 교수 개별 관심 중심에서 교육부 LINC+사업단 등 대학
차원의 산학협력 사업으로 확대·결합하는 추세 

  - (민간)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와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흐름과 
맞물려 시민사회와 지역·마을 단위의 공동체 등 비영리조직에서 높은 확장성

공공연구기관의 사용자 참여형 혁신연구 동향

 (해외) 벨기에의 VITO와 iMinds, 독일의 부퍼탈 연구소 및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SusLab NWE 프로젝트 참여 공공연구기관, 대만 정보산업연구원(III), 공업
기술연구원(IERI)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리빙랩 방식을 활용하고 프로젝트 진행

 (국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리빙랩을 도입하고 있는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과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에 각각 참여하여 R&D 수행

출연연과 사회문제해결형 R&D

 R&SD 관점 내부적 형성시기

  - 기관 고유사업에서 R&SD 관점을 반영해 기획을 추진하고 연구사업 수행하고 
있으나, 사용자 참여공간과 기회 반영은 여전히 미흡

  - 출연연은 ‘연구개발 솔루션 연구(R&SD)’ 확대·강화를 표명하는 등 솔루션 관점
의 중요성과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체진화의 초기단계

 출연연의 사회문제해결형 R&D 참여 현황 

  - 중장기 대형과제 특성을 갖는 다부처사업에는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들
이 다수 참여하여 기술개발사업 수행

  - 문제해결 목적의 단기소형과제 중심인 해당 연구사업 특성 등이 반영되어 정부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출연연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편

  - 기관별 주요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출연연의 사회문제해결형 R&D 활성화 장애요인

 경제성장·기술고도화 중심의 정부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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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정부수탁비중과 정부 정책 의존성에 따른 사업 및 예산구조의 경직성 

 출연연 R&D 특성 상 단기소형과제 중심 연구사업에 대한 접근성 저하

 사회적 고려 미흡 및 유형적 결과물 중심의 연구평가체계

 사회문제해결 영역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이 아니라는 현장연구자 인식 및 정서

출연연 자원과 혁신의 중요성

 대형과제 위주의 연구사업, PBS 기반의 R&D 수행 환경, 원천기술 강조 문화 등 
출연연의 시스템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점진적 전환과 변화 해석 필요

 출연연은 소규모 기초연구와 시장실패의 보완기능, 융합연구의 기획·수행 측면
에서 가장 적합한 연구조직으로 공공R&D 영역에서 혁신의 속도와 확장 견인 

출연연의 사용자 참여형 연구혁신을 위한 과제

 임무 영역·비중 조정과 전략적 투자를 통한 출연연 참여 공간 확대

  - 공공·인프라 R&D 및 사회문제해결형 R&SD 역할 비중 확대와 조직 내부적인 
동의 기반 확보

  - 안정예산 및 정부수탁 R&D 투자 확대와 사회적 도전(Societal Challenge) 영역 
사업 규모화 등을 통한 R&D 패러다임의 실질적 변화 견인 

 기술 활용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성과확산 경로 구축

  - 기술이전·기술사업화와 같은 기술 활용과 확산의 신규 경로로 확장

  - 기술혁신 모델과 기술사업화 모델의 수정·확장을 통한 조기정착 도모

 사용자 및 현장 수용성 향상을 위한 운영·프로세스 개선

  - 사회문제해결에 적용 가능한 자체 기술역량 점검·탐색과 발굴 활동 전개 

  - 공동 R&D 이슈 발굴과 수요 현장과의 공동 협력·학습·모색 활동 강화

  - R&SD 전주기 지식공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정보 제공

 연구현장과 국민·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마련 및 인식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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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제 및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출연연 역할에 대한 내외부의 
인식 제고 노력 

  - 지자체, 산학연, 시민사회 그룹 등과의 MOU 및 협력회의 구성 등 협력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과 생태계 구축 

  - 출연연 보유기술의 사회적 기업 매칭 및 기술역량 지원 강화

  - 연구시설·장비 등 자원 공유 및 공동 활용체계 마련

  - R&D 프로세스 상 출연연에 대한 요구사항 및 생태계와 네트워크 측면 보완 필요  

 평가지표 개선 및 포상제도 도입을 통한 과학기술인 참여 유도 

  - 과제 선정, 중간·최종평가, 성과확산 등에서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평가·측정

  - 평가체계에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구성지표’와 
기획·활동·운영·정리·기록 등과 같은 ‘과정지표’ 반영

  - 공익적 연구자에 대한 대정부 차원 포상 및 연구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동기 
촉진 

 R&SD의 중추적 기관으로 출연연 육성·지원

  - 공공성에 기반 한 출연연이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 재정립  

  - 출연연 R&SD위원회 구성 및 출연연별 대표 국민생활연구 선정하고 융합분야
에서 출연연 간 공동연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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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문제해결 중심의 과학기술 역할 강조

 빈곤, 실업, 보건·복지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문제에 더하여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 에너지·환경·자원·안전·식량 문제와 같은 국가·사회적 문제 심화 

 경제성장 및 산업경쟁력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과학기술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고,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과제에서 실질적인 대안과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유럽연합은 Horizon 2020을 구체화하며 사회문제해결(societal challenge)
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성지은 외, 2015b) 

  - (EU) Horizon 2020 제8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14-2020)에서, 사회문제
해결분야에 약 38%의 예산 투입 : 연구수월성, 산업경쟁력 강화보다 높은 
비중

  - 핀란드는 ‘수요지향형 혁신’, 스웨덴은 ‘challenge-driven형 혁신’, 덴마크는 
‘Denmark–A Nation of Solution’ 전략을 수립하는 등 Horizon 2020 전략에 
발맞추어 사회문제해결형 혁신연구 및 비전 수립   

  - 영국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개도국 지원의 뉴턴기금(Newton Fund) 
증액  

 일본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회·경제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지속 성장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발전’, ‘국가·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및 인류 발전에 공헌’을 과학기술 목표로 제시(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13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 과정부터 
기술의 적용과 실현에 이르기까지 일체형으로 추진

  - 글로벌 도전과제 중 ‘전염병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15~’20)’1)을 마련하는 등 
도전적 연구지원을 위한 과학연구비 개혁2)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연구 강화 

1) (5대 프로젝트) 개도국 전염병대책, 국제전염병 대응관련 인재 육성, 전염병 위기관리체제 강화, 전염병 연구
체제 추진, 전염병 국내 대처 능력 강화

2) 과학연구비는 기반연구, 도전적 연구(신학술영역 연구, 도전적 연구), 신진연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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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형 혁신 시스템을 위해 기업, 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연계체제 강조, 
산학연 연계에서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중간 역할 강화

 미국은 경제성장 촉진과 함께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개정안 발표(The White House, 
20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에서 재인용)

  - 연방정부의 역할을 구현할 3대 전략계획 수립 :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

  - 직면한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11개 분야 제시 : Grand 
Challenges 해결, 질병극복, 새로운 신경기술개발, 의료서비스 혁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스마트도시, 에너지효율, 교육혁명, 우주기술, 컴퓨팅기술, 
글로벌 빈곤해소

 독일은 「하이테크 전략 2020」을 통해 국가 책임성과 사회적 관련성이 높은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 추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핵심 R&D분야로 설정. 4개 부처 간 연구협약 체결, 
향후 5년간 인수공통감염병 국가연구네트워크에 4천만 유로 지원 예정(’16) 

 국내에서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연구 추친 체계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관련 분야 정부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국가·사회
문제해결 노력 강화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국정전략
으로 정립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

  -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 과학의 목표라는 믿음으로,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
을 추진 표방(제50회 과학의 날, 문재인 대통령 연설 중)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비전의 변화

 글로벌 과제, 사회적 현안, 난제해결, 국가 전략적 중대형 연구개발 참여 등 
공공연구기관 본연의 국가·사회적 책무 강화와 공공성 확대 요구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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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 환경영향과 핵에너지와 같은 
기존 영역 중 새로운 정책도전들과 직면한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도전과제 분야에서의 연구 추진

  -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회(FHG) : ‘지속가능성 주도 계획(sustainability initiative)’ 
출범(’10년), 18개 프라운호퍼 연구소간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추진, 투자 촉진

  - 벨기에 VITO : 전략적 연구센터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기술혁신 
강조,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활동의 핵심 원리로 수용하고 조직의 설립목적
과 임무에 명시 

  - 일본의 RISTEX : ‘과학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위해 사회기술 연구개발을 전담
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출범,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핵심기구

 국내에서도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정책적 지향을 명확히 
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출연연의 책임과 역할 강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출연연을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연구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임

  - 공공분야에서 공공성의 재확인과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통해 사회혁신 주도

  - 출연연은 소규모 기초연구와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고, 문제해결 연구의 주요 
필수 요소인 융합연구가 가능한 연구조직이며, 변환된 환경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임  

  - ‘출연(연) 발전위원회’의 미래혁신전략 보고서(출연(연) 혁신위원회, 2017)에서
도 기존 논문과 특허 등 정량적 성과에서 벗어나 국가·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과 산업적 이슈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솔루션 연구(R&SD)'에 집중(디지털타임
즈, 2016)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방향을 선회할 것과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관계부처 합동, 2017)에서 반복
되고 파급효과가 큰 국민생활 관련 이슈에 대해 출연연을 중점 모니터링 기관
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임을 밝힘  

기술 공급자 중심 R&D 한계 극복 위한 시민·사용자 참여형 R&D 부각

 기존 기술공급 중심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기술 개발과 그 기술 
활용을 위한 시장 및 제도 창출이 요구되는 탈추격 혁신활동 상황으로 수요
기반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성지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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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및 수요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노력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 확보가 
필요하며, 혁신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자 중심 R&D 방식이 결합·강조
되는 추세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가·연구자 중심주의
에서 벗어나 시민·수요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량 활용 필요성 증대

 주요국은 시민 역량을 결집하여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
그램 시행 중(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 (일본) 연구의 공정성과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자문, 논리적·법제도적·사회적 
공동 대응 등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와의 관계 심화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대화 및 협력 강화

  -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을 
중심으로 상금 수여를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연방기관의 공모형 과제 
설계 시 필요한 컨설팅 및 툴킷 제공, 민간 재단 등 비정부기구의 참여 독려, 
연구비 규모 확대 등의 다양한 전략 추진

  - (유럽) Horizon 상을 통해 전세계 혁신가를 유럽에 결집시켜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동기부여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

  - (영국) 우주 산업 과제 R&D 공모를 통해 지역 내 아이디어를 사업화에 연결
하는 등의 지역 기반 혁신을 추진하고,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촉진

 과학기술 혁신활동 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자 외 비전문가가 
시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과 사회적 해법을 찾는 ‘시민
과학(Citizen Science)’과 사용자주도형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Living Lab)’ 
활동 활발히 전개

  - 미국의 시민과학 포럼3)에서 개방형 혁신과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 발표(’15.9). 
시민과학 포럼에서는 민·정·산·학·연의 다양한 주체가 모여 시민과학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 

  - 천문·의료·생화학 분석 등의 분야에서 ICT 콘텐츠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과학

3) “열린 과학과 혁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포럼으로 OSTP와 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DPC)가 개최, 시민과학과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많은 정부기관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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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연구개발 영역에 다수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요한 연구 및 치료 성과들을 도출

  - 2006년 유럽에서 본격화된 리빙랩 활동 모델은 세계 각지로 확산되어 현재 
170여개의 리빙랩이 운영 중(누적 기준 약 400개)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민·사용자 참여형 연구방법을 
도입한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이 시행 중이며, 국민참여형 「국민생활연구 R&D」 
본격 추진 예정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사용자 참여형 R&D 혁신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출연연의 참여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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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용자 참여형 R&D 혁신연구 동향 

사용자 참여형 R&D 혁신의 등장 및 확산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수요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과학기술의 
기존 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사용자가 직접 R&D 혁신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R&D 혁신으로 빠르게 진화

  - 이러한 배경에는 3세대 혁신정책과 사회적혁신정책, 수요기반 혁신정책, 포용적 
혁신정책,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의 정책적 흐름이 있음(송위진 외, 
2013)

① ‘3세대 혁신정책’은 주요 참여주체 확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김왕동 
외, 2014)

     ∙ 제1세대 혁신정책: 기술의 혁신은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상업화’
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형적 관점임. 과학기술 및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목표 하에 진행된다는 정책 이론  

     ∙ 제2세대 혁신정책: 1세대 혁신정책과 같이 경제성장 중심이나, 여러 다른 
경제 주체와 함께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혁신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함

     ∙ 제3세대 혁신정책: 혁신의 주요 주체가 사용자 및 시민사회까지 확장되었
으며,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함 

② ‘사회적 혁신정책(Social Innovation Policy)’은 기술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송위진, 2010)

     ∙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산업혁신
정책(industrial innovation policy)’과 대비되는 개념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의미

③ ‘수요기반 혁신정책(Demand Based Innovation Policy)’은 기술공급 혁신
정책의 반성을 토대로 등장(성지은, 2011)  

     ∙ 혁신의 출현·확산을 위한 수요를 창출하거나 촉진하고, 시장의 확산과 성장을 
위한 수요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

     ∙ 기존의 기술공급 중심적 혁신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과 
기술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

④ 과학기술정책 기반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혁신 정책(I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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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그룹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을 의미(장용석 외, 2016) 

     ∙ 기존 혁신 정책은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포용적 혁신 정책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혁신 활동에 대한 사회 전부문
의 참여를 촉진하고 혁신의 성과를 골고루 분배하고자 하는 정책

     ∙ 과학기술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과 구조적 정책을 통한 포용적 성장 달성
을 목표(허장, 2016)로 하고 있으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격차로 인해 포용적 혁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과학,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and 
Research and Innovation)’은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 연구개발의 사회·경제적 혜택 극대화, 시민사회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
로 제시(박희제 외, 2015)

     ∙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 비전이 주요국으로 확산 

 기술개발의 혁신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이자 혁신의 활동인 리빙랩(Living Lab)이 공공연구부문, 
대학, 민간, 시민 협력의 다양한 혁신 영역에서 주목받으며 확산 

사용자 참여형 R&D 촉진의 정책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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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혁신연구 방법, 리빙랩

 (개념) 리빙랩(Living Lab)은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 또는 현장
과 지역성의 의미를 강조한 ‘우리 마을 실험실’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며, 
사용자들이 연구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로 기능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을 의미함(성지은 외, 2015a)

  - 리빙랩은 사용자가 참여하여 니즈를 반영하고 연구개발과정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등 사용자가 주도하는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인 모델

  - 개방형 기반과 혁신을 삶의 맥락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회 문화적 환경이 
혁신 환경에 접목되는 플랫폼이며, 실제 상황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상호작용
을 통해 상황조작과 반영이 가능한 연구방법

  - 수요의 발견과 개념의 정의, 시제품의 제작과 구현, 기술 적용 및 서비스 평가
의 전 과정에서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협업이 이루어짐 

사용자 중심의 리빙랩 운영 특성  

출처 : ENoLL

 (역할) 리빙랩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

  - 개방형·협업형 혁신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실천주도형 조직’

  - 개방형 혁신 및 사용자 혁신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실험에 적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는 ‘실생활 기반의 환경 또는 실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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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또는 사업의 규모 확대를 위해 시민, 연구기관, 도시 및 지역을 연결하여 
협업에 기반한 가치의 공동창출 및 신속한 프로토타입 구현과 검증 활동을 
지원하는 ‘중개자 역할’

 (태동) MIT의 W. Mitchell 교수가 리빙랩 개념 제시

  - ‘Open Source Building’ 모델을 제시하며 2004년 아파트 공간에 ‘미래의 집’ 
탐색연구 공간을 조성하고 센서·PDA 등 신기술 적용하여 사용자 행태를 
관찰·검증하기 위한 실험 공간으로부터 시작 

MIT의 PlaceLab 센서 시스템 및 탐색연구 공간  

출처 : MIT Media Lab

 (개념 확장 및 확산) 사용자 참여와 혁신생태계 조성 관점을 강화하는 유럽형 
모델로 확장

  - MIT 사례와 달리 사용자가 관찰 대상이 아닌 혁신활동의 중요한 주체 역할 
수행하는 등 사용자들이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며, 개방형 혁신
을 추구하는 혁신생태계로 발전

  - 2006년 헬싱키 선언을 통해 리스본 전략4) 실현과 공공-민간-시민 협력을 
통한 혁신의 공동창출에 기반한 새로운 유럽혁신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럽지역 19개 리빙랩 네트워크(ENoLL) 출범

  -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70여개의 리빙랩 조직들이 ENoLL에 참여하여 
활동 중 (누적 기준 395개)   

4) 경제개혁, 고용증대, 사회통합을 통해 미국을 추월하는 지식기반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하는 EU의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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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사용자 주도형 R&D 혁신의 모델로서 리빙랩은 다양한 혁신의 영역에서 
주목받으며 빠르게 확산

  - ENoLL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하여 아프리카(남아프리카, 튀니지, 세네갈 등), 
아시아(대만, 중국, 일본) 등으로 빠르게 확산 

전 세계 리빙랩 운영 현황 (2015년 8월 기준)

출처 : 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2015)

 리빙랩 활성화 배경 

  - (개방형 혁신 생태계에 대한 필요와 요구) 기술개발 시 내부 R&D 역량에 
의존해 오던 폐쇄적 혁신 체계에서 벗어나 외부 자원·역량을 함께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인식 확대

  - (시장실패 요인 보완할 수 있는 혁신방법)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한 정보, 
높은 진입비용,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임계량 확보의 어려움을 사용자 
참여로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 

  - (사용자 주도형 혁신 플랫폼) 기술사용자의 니즈와 수용성이 강조되는 기술수요 
환경 속에서, 수동적 고객이 아닌 혁신활동 공동 참여의 중요한 주체로서 사용
자의 역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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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혁신의 방법으로 리빙랩 주목) 기존의 리빙랩은 사회문제해결 R&D, 지역
기반 혁신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기술사업화, 복지 R&D 영역, 사회혁신 
방법론으로 확산되고 있음 

국내의 시도와 성장

 국내에서는 기술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수용성 관점을 확장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사용자 주도형 
연구사업인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과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추진 및 운영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개요(미래창조과학부, 2015)

  -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문제
를 도출하고, 해결과정에서 기술을 체험·검증하는 R&D 사업으로 운영 

  - 기술개발 중심 과제기획을 탈피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기술 
통합 실용화 과제기획’ 도입. 단기간(2~3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전문
가 멘토단’을 운영하고, 연구개발과 실증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리빙랩’ 도입 및 적용을 의무화

표 1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과 기존 R&D사업의 차이점

구분 기존 R&D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목적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목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사회문제 해결 

주체 ․연구개발부서 중심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특징 ․공급자 중심 연구개발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기술 + 인문사회 + 법·제도 운영

출처: 미래창조과학부(2015)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개요(산업통상자원부, 2017)

  - 기술의 현장 및 지역사회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구개발의 실패와 
기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사업화에 실패 사례 다수.  특히 에너지기
술은 다양한 설비 및 장치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사업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용성 관점에서 에너지분야 문제
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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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에너지 분야 수용성 문제 해결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용자와 
이해관계자가 R&D 수요발굴-기획-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공급자와 
협업하는 연구개발 체계를 정립하고자 2016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시범사업 운영 후 2017년부터 본격 추진 

  - 이 사업은 이미 보급된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추가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용자 주도형 기술혁신 모델

표 2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과 기존 R&D사업의 차이점

구분 기존 R&D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목표 ․기술경쟁력 확보 ․현장 문제해결 및 사업화

주체 ․공급자 ․사용자 + 공급자

특징 ․간접적으로 시장수요를 파악 ․직접적으로 현장 문제를 진단분석

지원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기획+기술개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17)

 국민생활연구·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 올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확정(관계부처 합동, 2017)

     ∙ ‘국민생활연구’는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
을 기반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신속
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R&D 추진체계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신주체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지원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사업’에서 지역
기반 리빙랩 방식 반영 예정(The Science Times, 2017)

     ∙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주력 산업과 지역 자원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특성에 맞도록 사회적 경제 분과로 특화, 사회적경제연합회와 시도별 중간 
지원조직, 출연연, 지역 혁신기관 등이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계획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및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리빙랩 도입 

  - 실생활 기반의 스마트 시티, IoT 실증사업의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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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사업과 차별화를 위한 지역문제 해결형 연구
개발사업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 대전시에서는 대전테크노파크를 통해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사업｣
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ICT융합 지역사회 개선사업｣ 등 추진

  - 지자체 산하기관 및 중간지원기관은 지역사회와 R&D를 연결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산업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앙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같은 사회경제조직의 참여가 활발하나 기술역량 확보 
및 축적 미흡 

 대학은 특정 전공분야나 교수 개별 관심 중심으로 중앙정부부처 사업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교육부 LINC+사업단 등 대학차원의 산학협력
사업으로 확대하여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사회와의 결합력을 높이며 지역문제 해결의 주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혁신의 비전과 방법의 일환으로 리빙랩 활용 모색 

  - 지역 거점 대학의 경우 리빙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결합력을 높이면서 청년
실업률 제고 및 고용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

 민간부문에서는 현장 및 지역기반의 사용자 참여가 강조되면서 시민사회와 
지역·마을 단위의 공동체 등 비영리조직의 참여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음

  -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흐름과 
맞물려 높은 확장성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과학기술과의 결합력이 약하다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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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연구기관의 사용자 참여형 혁신연구 동향 

해외 동향

 (글로벌 공공R&D) 광범위한 공공지향 임무들(public-oriented missions)을 
중심으로 특정 부문･산업･분야･업무에 집중화되는 경향을 나타냄. 수많은 
과업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갖고 있으나, 산업 성장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목표가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사회 편익 제공, 정책관련 연구 
등이 있음(김왕동 외, 2014)

 벨기에 VITO(Vlaamse Instelling voor Technologisch Onderzoek)(박미영 
외, 2014; VITO 홈페이지)

  - VITO는 벨기에 플랑드르 기술연구원으로 청정 기술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
의 선도적인 유럽 독립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기술혁신을 
강조

     ∙ 정부와 산업의 미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와 시사점 도출을 
위해 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지능형·고품질 솔루션 제공 

  - 에너지, 환경, 제조 혁신의 3개 영역과 전 세계의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약 750 명의 연구원이 있으며, 2014년 VITO의 총 매출액은 1억 4천만 유로

  - VITO는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원자재 부족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 ▷
노후화 등 오늘날의 주요 사회적 과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 및 프로젝트 진행  

  - 내부 구성원의 참여적 논의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사용’에 기여하는 VITO의 
관점과 비전 제시

ⅰ) 지속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책 개발 및 소개

ⅱ) 책임 있는 연구와 활용을 위한 통합 솔루션 제시 

ⅲ) VITO 구성원은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복무
     ∙ 조직문화에서 지속가능발전 반영,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의식적

으로 선택하도록 개인적 참여(engagement) 요구

  - VITO는 지속가능한 미래 연구활동의 방법론으로 리빙랩을 제시하고 수용함 
     ∙ 연구의 전환과 전환 연구를 위해 ‘▷시스템적 사고방식(systems thinking) 

▷간학제성과 초학제성(inter-and transdiscieplinarity) ▷행동연구(action research) 
▷책임과 결과를 의식한 선택’의 연구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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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행위자를 고려하여 기존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기 위한 능동적 태도와 실제적인 ‘공동창출
(co-creation)’ 필요성 강조 

  - VITO는 정책적 제시와 실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 시스템 내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고방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
을 강조 

VITO 핵심연구 분야 

출처 : VITO(2012), 박미영 외(2014)에서 재인용  

  벨기에 iMinds(성지은 외, 2017; Imec 홈페이지)

  - iMinds는 ICT와 광대역 기술 활용에 초점을 둔 벨기에의 ICT분야 대표적인 
정부연구소로, 나노전자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다국적 선도 연구기관인 
Imec과 2016년 합병하여 ICT 전분야를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변모하였
으며, 연간 5억 유로의 연구비를 집행하고 약 4000명의 연구원이 R&D 수행 

  - 리빙랩 연구방법 적용 등 사용자 참여형 R&D 경험 풍부 
     ∙ 프로젝트 파트너 1100개사, 70여개의 스타트업 육성은 물론 산업체와 380개

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유럽 내 정보통신 관련 뛰어난 네트워크로 유명
     ∙ 전문연구자들을 활용하여 R&D, 창업, 보육 지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진행하고, 성공적 연계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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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inds Living Lab 운영(성지은 외, 2017) 
     ∙ 연구협력과 협업의 경험이 풍부한 iMinds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이 가능한

ICT 기반 기업과 사용자와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iMinds 소재 플랑드르 
지역에 ICT 기술에 대한 사용자 참여 및 결합을 위한 실험 플랫폼
(Flemish Living Lav Platform)을 설립(2010년) 및 운영한 바 있음

     ∙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참여관찰과 포커스 그룹 운영 등 사용자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 활용

  - Imec의 Smart City Living Lab(Imec, 연도불명)
     ∙ 플랑드르(Flanders) 및 안트웨르펜(Antwerp) 지방정부와의 공동프로젝트로, 

iMinds 산하 Imec 연구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인프라로 스마트도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

     ∙ 스마트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전체가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생활실험실을 
안트웨르펜(Antwerp)에 마련, 350개 이상의 신생기업이 창업하고 10개 
디지털 혁신 분야의 기업이 성장 중 

     ∙ 도시는 이동성, 보안, 지속 가능성 및 시민과의 디지털 상호 작용이라는 
4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도시 주민, 개발자, 기업, 정부, 연구센터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    

  독일 SusLab NWE 프로젝트 참여 공공연구기관(Kim Daniel 외, 2015)

  - ‘지속가능한 주거공간(sustainable home)’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EU지원을 
받아 진행된 SusLab NWE 프로젝트에는 서북유럽국가 4개국(스웨덴·독일·영국·
네덜란드)의 11개 연구기관 참여

     ∙ 건축, 산업디자인, 컴퓨터공학, 사회학, 심리학, 정책학 등 다차원적인 연구
를 통해 주민들의 녹색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루르(Ruhr) 지역을 필두로 지역 단위의 에너지 전환 시도. 
주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연합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

     ∙ 독일의 리빙랩 프로젝트에는 지역적·국가적·세계적 환경문제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독일의 정부산하 연구소인 부퍼탈 연구소(Wuppertal 
Institute)가 민간기업 컨소시움인 루르 이니셔티브그룹 및 혁신도시 루르
와 같은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하면서, 기술정책과 기술응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제공함으로써 SusLab NWE 프로젝트 진행의 정책기능 담당 

  -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트롭(Bottrop)을 파일럿 도시로 선정, 파일럿 프로
젝트 ‘Model City Bottrop’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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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트롭 SusLab NWE 프로젝트 수립 과정에서 루르 이니셔티브 그룹 외, 
기업-연구-공공 부문의 상호지원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며 26개 연구기관
과 6개 공공기관이 참여. 부퍼탈 연구소외에 프라운호퍼연구소, 에센문화학
연구소, 아헨자동차연구소, 에센가스난방연구소, E.On에너지연구센터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  

SusLab NWE 프로젝트 참여기관 현황  

출처 : ICLEI(2014), Kim Daniel 외(2015)에서 재인용 

  대만 정보산업연구원(III), 공업기술연구원(IERI)(성지은 외, 2015a)

  - 대만정부가 공동 R&D,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 산업고도화를 위한 중심 주체
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 Industrial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 1973), 정보산업연구원(III; 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 1979) 등이 ICT를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혁신 서비
스 및 제품 개발에 적극적 활동 전개

  - 공공연구기관을 주축으로 한 R&D 컨소시엄 구성과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 및 
창업 등을 통해 ICT산업을 대만 경제성장의 주축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

  - III의 부속 연구소인 IDEAS(Innovative DigiTech-Enabled Applications & 
Services)가 중심이 되어 지역 전체를 사용자 참여형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리빙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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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빙랩 구축 이후 5년 간 안전, 금융, 보건, 편의성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50여 건의 성과 창출

  - 리빙랩을 통해 지역과 인재를 모두 개발 프로세스에 포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발활동 자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

  - III의 핵심가치인 혁신, 연민, 효과성을 리빙랩에 투영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 
실험을 설계하고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

     ∙ Minsheng 지역을 기반으로 아시아 최초로 Living Lab Taiwan 운영  

Living Labs Taiwan의 구성요소 

출처 : Chen(2014), 성지은 외(2015a)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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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연연의 사용자참여형 혁신연구 참여 현황

 (출연연의 리빙랩 방식 사업 참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리빙랩 방식을 도입
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과 산업자원부의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에 각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참여하여 R&D 수행  

 (건설기술연구원)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에 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습도조절 및 층간소음
저감 건축자재 개발” 과제 수행

  - ▷저가보급형 친환경 층간차음 저감재 개발 ▷보급확산을 위한 시공기술개발·
신뢰성 검증 ▷공공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사회적 격차라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사용자 중심의 연구활동을 위해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HD건설협동조합’ ▷해당 지역의 ‘경기광역자활센터’ 
▷기술개발 외 법·제도·정책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출연연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7년 
신규지원 10개 과제 중 하나인 “기초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복지
서비스 제공 수용성 향상”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 이 과제는 진단플랫폼과 연계한 기초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 적정 에너지복지 시스템 제언을 위한 사업

  - 에너지 빈곤은 저소득과 주거영역의 에너지저효율이 복합원인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저하와 에너지 측면의 사회적 비용 초래로 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저
소득 가구 기초에너지 및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보급 활성화 방안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 저소득층의 기초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가구 거주 확인 등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 복합적인 에너지복지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가능할 것으
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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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과 사회문제해결형 R&D

 R&SD 관점 내부적 형성시기 

  - 기관 고유사업에서 R&SD 관점 반영한 기획 추진 및 연구사업 수행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자 참여공간과 기회 반영은 여전히 미흡 

  - 현재는 기존 사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솔루션 관점의 중요성과 R&SD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체진화 초기단계

 출연연은 미래혁신전략보고서의 자기주도 혁신방안을 통해 국가·사회적인 현안
문제와 이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솔루션 연구(R&SD)'의 확대·강화를 표명
(출연(연) 혁신위원회, 2017)

  -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출연연의 미래발전방향 및 설계에도 변화 필요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른 출연연 미래발전방향

출처 : 출연(연) 혁신위원회(2017)  

  - 출연연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출연(연) 발전위원회’에서 출연연 스스로의 혁신 
방안인 ‘미래혁신전략 보고서’ 마련

     ∙ 출연(연)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R&SD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연구기획을 위한 R&SD 코디네이터 선정

     ∙ 연구개발 방향도 기존 논문과 특허 등 정량적 성과에서 벗어나 국가·사회
가 안고 있는 현안과 산업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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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연이 보유한 지식재산(IP) 공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출연연별 대표 솔루션 연구를 선정하고, 협업·융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R&SD 코디네이터 중심의 공동연구체제 구축

R&SD 연구기획 체계(안)

R&SD 기획위원회 R&SD 코디네이터

대표 R&SD연구
선정

‣
출연(연) 융합 협력
연구팀 구성

‣
R&SD코디네이터

선정
융합 협력
연구 수행

출처 : 출연(연) 혁신위원회(2017)  

출연연의 사회문제해결형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 부처별로 분산 추진 중인 R&D 및 정책, 사업 등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나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R&D와 관련 제도, 정책 등을 연계하여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시행

Ÿ 하나의 다부처사업 내에서 다부처 연계체계 하에 부처별로 각각의 사업을 
운영하고, 부처별로는 목적과 여건에 따라 하나 혹은 복수의 내역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사업 구조를 가짐

  - 중장기 대형과제 특성을 갖는 다부처사업에는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들이 다수 참여하여 기술개발사업 수행

Ÿ 2014년부터 시작된 4개의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다부처사업 중 
9개 사업에 ETRI·KIST·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출연연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농업과학원 등 국립연구기관 다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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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회문제해결형 R&D 수행 현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연구’ 아닌 ‘해야만 
하는 연구’ 발굴 목적으로 추진 

  - 국가 현안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개방형연구사업(ORP, Open Research 
Program)으로 과제 및 외부 연구단장 영입 

  - 자체 묶음예산 활용하여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수행

  - (주요 기술개발사업) ▶치매조기 진단 기술개발 ▶녹조 예방 및 제거 기술 개발 
▶내시경 기반 소화기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 ▶심혈관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
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로봇생태계 ▶조류독감 현장 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한국화학연구원(KRICT) 

  - 국가 현안 해결 및 사회이슈형 기술개발을 기관의 핵심가치의 하나로 설정, 
정관에 반영. 사회문제형 R&D 추진 전략 수립 및 운영

  - 사회이슈 대응형 연구개발 본격 착수. 수요자 중심 문제해결 연구를 위해 지역
사회욕구조사 및 원내 기술 수요조사, 사회·기술 기획 도입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토론방 운영을 통해 국민과 원내 구성원의 공감대 
확대하고 문제 발굴 및 솔루션 탐색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KRICT R&SD 포럼 
운영(’16년). 미세먼지 관련 기술개발사업이 주요사업과 다부처사업을 통해 추진 

  - (주요 기술개발사업) ▶녹조 제거기술 ▶황사 및 미세먼지 필터기술 ▶신종플루 
신속진단기술 ▶구제역 침출수 처리기술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기술 ▶포트
홀 및 도로결빙 대응기술 ▶쓰레기 매립지 가스 전환기술 개발 

 한국기계연구원(KIMM)   

  - 자체 연구예산 활용, 기계분야 국민행복기술 개발 과제 출범. 자체 예산을 활용
하여 해당 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담, 참여율 제한 없이 연구자 참여 가능 

  - 연구원 전체 대상 제안서 접수 후 5개 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13년) 

  - 국가적 이슈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연구조직을 원천기술 연구와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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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형 연구 등에 주력하기 위한 체제로 재편. 과제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가·
시장의 수요 등 점검(’17년) 

  - (기술개발사업)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기 ▶수액 주입용 선형 
유량조절창치 ▶공동주택 중량 충격음 층간 소음 저감 기술 ▶기계ICT융합 
맞춤형 정량운동 관리 플랫폼 ▶미세기포 이용 고형물 부상제거 및 산소공급기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SS)   

  - 바이오분야 국가·사회적 현안 해결 위한 5개 전문연구단 출범(’16년)

  - 주요사업 연구비 중 20% 지원, 2018년까지 총 200억 원 투입. 연구몰입도 
제고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위해 수탁사업 참여 제한, 인건비의 80% 지원 

  - (사업단 운영) ▶근골격 노화제어 연구단 ▶유전체 맞춤의료 연구단 ▶위해
요소감지 BNT연구단 ▶희귀난치성 장애연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가치 중심의 ICT Mission 재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R&D 활동 
전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현안과 ETRI 주요 기술개발 영역 매핑
분석을 통해 사회를 위한 Warm ICT, 공감 R&D 추진(’15년) 

  - 국가 경제·사회시스템 가운데 IDX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14대 분야 도출, IDX 
플랫폼 기반 R&D를 통한 문제해결력 강화 추진(’16년) 

  - 협업형 기획으로 전략적 기술선점을 목표로 Top-Down 형태의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기획을 반영한 ‘전략기술 연구과제’ 트랙과 연구부서 개별 연구자 제안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적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Bottom-Up 형태의 ‘창의
도전’트랙 운영 병행(’17년)  

  - (주요 기술개발사업) ▶질환검진용 현장진단기술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저작 
기술 ▶IoT기반 지하공간 그리드 시스템 개발 ▶실내위치기반 서비스 플랫폼 
기술 ▶소방관용 개인방호·임무수행 솔루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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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혁신사례로 본 출연연의 자원과 과제

출연연의 사회문제해결형 R&D 활성화 장애요인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출연연의 사회문제해결형 R&D 참여율 저조  

  - 경제성장·기술고도화 중심 정부 과학기술정책과 정부 정책에 민감한 출연연 
특성, 문제해결 목적의 단기소형과제 중심의 해당 연구사업 특성 등이 반영되
어 출연연의 정부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편

  - 그러나 「다부처사업」 참여 사례에서 보여지듯 중장기 대형과제에는 다수 출연
연 및 국립연구기관 참여하는 특성을 나타냄. 또한 다부처사업 수행의 대부분 
사례에서 여전히 사용자 참여형 혁신의 방식 활용에는 소극적

 사업 및 예산구조의 경직성

  - 정부 R&D 연구수행 주체 중 가장 많은 투자 비중(41.2%) 차지하고 있으나,  
높은 정부수탁 비중(51.6%)으로 정부 정책 의존성 탈피 어려운 환경적 요인 

     ∙ 연구 자율성 저조, 조직 및 제도 운영의 유연성 부족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2014-2016)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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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출연연 직접 출연금과 정부 수탁금 집행 추이(2014-2016)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 정부 R&D 연구수행 주체 중 가장 큰 연구비 규모(16.6억원)를 차지, 단기소형
과제 중심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사업에 대한 접근성 결여

     ∙ 부처 직할 출연연 16.6억원, 국과연 산하 출연연 12.2억원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당 연구비 추이(2014-2016)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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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당 평균연구비 3.5억원, 대학(1.5억원), 중소/중견기업(2.9억 원)

연구비 구간별 세부과제 수와 연구비 집행현황(2016)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사회적 효과를 고려한 성과 평가체계 미흡 

  - 논문/특허/기술이전 실적 등 양적 평가지표 중시 체계 지속

  - 유형적 결과물 중심의 연구평가체계에서는 단기적 연구성과에 치중

 사회문제해결형 R&D의 의미 및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 사회문제해결 영역은 적정기술 활용 위주의 활동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기술
고도화 외 난이도 낮은 기술혁신 영역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이 아니라는 
현장 연구자들의 배타적 인식 및 정서

  - 현장 적용성 높은 기술 요구, 최종 연구결과물 도출 및 적용, 리빙랩 반영 
의무화 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사업 특성 충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익숙한 
연구방식으로 회귀 경향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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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자원과 혁신의 중요성

 출연연 시스템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연연 점진적 전환과 변화를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대형과제 위주의 R&D 수행 환경, 원천기술 강조 문화 및 PBS 기반의 대외 
의존성 등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 출연연의 특성화된 조직 및 사업구조는 대학 및 기업 대비 R&D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출연연의 포트폴리오에서 공공·인프라 영역 중 사회문제해결형 R&D 비중은 
여전히 일부에 불과

 출연연은 국가 R&D의 공공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가장 큰 잠재력 보유

  - 사회문제해결 및 사용자 참여형 혁신과 관련하여 제도 정비 및 재원확보 등
을 통해 정책 및 사업 수용성이 제고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이 마련
될 경우, 공공R&D 영역에서 혁신의 속도와 확장 견인하는 역할 수행 가능

  - 출연연은 소규모 기초연구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융합
연구의 기획과 수행 측면에도 가장 적합한 연구조직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R&D 패러다임 전환과 저변 확대 및 모델 확산의 측면에서 잠재력
이 가장 큰 R&D 혁신조직임 

출연연의 사용자 참여형 연구혁신을 위한 과제

 임무 영역·비중 조정과 전략적 투자를 통한 출연연 참여 공간 확대

  - 공공·인프라 R&D 및 사회문제해결형 R&SD 역할 비중 확대와 조직 내부적인 
동의 기반 확보

  - 관련 영역에 대한 안정예산 및 정부수탁 R&D 투자 확대로 R&D 패러다임의 
실질적 변화 견인  

  - 사회적 도전(Societal Challenge) 영역 사업 규모화 등 과제규모 확대를 통해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토대 마련

  - 일몰사업 우선배정, 묶음예산 지원, 주요사업의 전략적 배분, 융합연구단 확대 
등 참여 공간 확대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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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활용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성과확산 경로 구축

  - 기술이전·기술사업화와 병행 가능한 기술 활용과 확산의 신규 경로로서 재인
식하고 의미 확장 

  - 자체 기술성과의 활용을 확대하고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성공 경험을 축적·
공유하는 과정 형성

  - 기술혁신 모델과 기술사업화 모델의 수정·확장을 통한 조기정착 도모

 사용자 및 현장 수용성 향상을 위한 운영·프로세스 개선

  - 사회문제해결에 적용 가능한 자체 기술역량 점검·탐색과 발굴 활동 전개 
     ∙ 본 사업 수행 전 기획·탐색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 수행 및 별도 기획연구 

제도 운영  

  - 공동 R&D 이슈 발굴과 수요 현장과의 공동 협력·학습·모색 활동 강화

  - R&SD 전주기 지식공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정보 제공
     ∙ ▷발굴된 사회이슈 및 과학기술 니즈 업로드 ▷문제요소별 기술현황 및 

보유 기관·연구자 정보 제공 ▷수요와 기술 영역 상호 공유 및 매칭 지원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과제 통합 정보 제공       

  연구현장과 국민·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마련 및 인식 제고 노력 

  - 사회문제해결형 R&D 관련 영역 연구자들을 우선대상으로 리빙랩 운영 및 
동향, 일반국민·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방식 등에 대한 교육 추진 및 
확장

  - 사회문제 및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내외부 
인식 제고 노력 

  - 지자체, 산학연, 시민사회 그룹 등과 MOU 및 협력회의 구성 등 협력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과 생태계 구축 

  - 출연연 보유기술의 사회적 기업 매칭 및 기술역량 지원 강화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기술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출연연의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
     ∙ 기존 기업지원 기능 확대를 통해 기술기반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R&D 

및 실증지원 등 지원 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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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연 내 기술기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전용 협력 R&D 사업 추진  

  - 연구시설·장비 등 자원 공유 및 공동 활용체계 마련
     ∙ 인력·기술 역량과 시설·장비 등의 출연연 공동 자원 수집 및 상호 연결
     ∙ 공동연구장비 집적화 및 장비․시설 DB 활용률 제고와 바우처 운영 등을 

통한 공동 활용체계 마련

  - R&D 프로세스 상 출연연에 대한 요구사항 및 생태계와 네트워크 측면 보완 
필요 

 평가지표 개선 및 포상제도 도입을 통한 과학기술인 참여 유도 

  - 과제 선정, 중간·최종평가, 성과확산 등의 전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을 중심에 
두고 평가·측정

  - 사용자 등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구성지표’ 
와 통합·협력 활동 및 현장 활동의 기획·운영, 활동과정 정리 및 기록 등과 
같은 ‘과정지표’를 평가체계에 반영

  - 공익적 연구자에 대한 대정부 차원 포상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연구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동기 촉진 

 R&SD의 중추적 기관으로 출연연 육성·지원

  - 공공성에 기반 한 출연연이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 재정립  

  - 출연연 R&SD위원회 구성 및 출연연별 대표 국민생활연구 선정하고 융합분야
에서 출연연 간 공동연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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